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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

- 3.27.(수)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외부사업 승인 및 등록 완료

- 지난 ’23년 5월 티머니와 업무협약 체결 후 인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

-「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」 활용하여 감축량 산출

-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, 판매수익은 1,200만 원 확보 기대

□ 서울시가 3월 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

가스 배출권을 확보와 외부사업 승인을 마쳤다고 밝혔다.

○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

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

있도록 하고,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

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. 2015년부터 배출권이

거래되고 있다.



□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와 ㈜티머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

으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

체결하였고, 컨설팅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다.

□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등록의 근거로 2022년 12월 한국교통

안전공단에서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한「공유자전거 도입을

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」을 활용하였으며, 해당 방법

론은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공공자전거로 대체한 이동 거리

에 대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산출식이다.

□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962tCO2로 최종 산정되었다. 해

당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

연료 사용량,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 베이스라인

감축량 1,400tCO2에, 배송 차량 운행,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

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인 438tCO2

를 반영하였다.

□ 서울시는 이번에 승인받은 외부사업을 통하여 매년 약 1,154만

원에서 1,251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

밝혔다.

○ 탄소배출권은 2024년 3월 기준 한국거래소(KRX:Korea Exchange)

에서 1t당 12,000원~13,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.



□ 서울시는 판매 가능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 ’24년 4월부터 1년간

예상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실제로 감축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

고 타당성 인증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.

□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“이번 외부사업 등록은 공공자전거 사업으

로는 전국 최초로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 데 그 의미

가 있다.”며 “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

확보할 수 있는 감축량도 많아지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

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

이다.”라고 말했다.


